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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아프간 재장악 이후 

IS·알카에다 대원 속속 운집 

미군 철수맞춰 잇딴 자폭테러 

탈레반 지도부 내홍까지 겹쳐 

아프간, IS 주무대 되고 있어 

 

지난 9 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해 전 세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20 년이 

됐다. 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은 2011 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고 나머지 핵심 멤버들은 미국에 수감돼 있다.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출발해 

이라크의 모술과 시리아의 락까를 근거지로 삼아 2014 년 국가 건설을 선포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2017 년 말 반 IS 국제연합전선에 의해 패퇴했다. IS 의 수장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2019 년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고 IS 포로 수만 명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과 이라크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 알 카에다와 IS 가 최근 빠르게 활력을 얻고 있다. 올 8 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하자 주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알 카에다와 IS 대원들이 지하디스트의 해방구로 여기며 

밀려 들어오면서다. 시리아·예멘·소말리아의 알 카에다 연계 조직,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축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미국의 패배와 탈레반의 귀환에 환호했다. 

 

특히 가장 극단적인 IS 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탈레반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국에 2 주 철수 기한을 제시했고 여러 나라는 필사의 대피를 서둘렀다. 



 

 

급박한 탈출이 절정을 이루던 8 월 26 일 IS 아프간 지부로 알려진 IS 호라산이 카불 공항에서 

과감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고 미군 13 명과 아프간인 170 명이 사망했다. IS 호라산은 

2015 년 탈레반에서 떨어져 나온 극단주의 분파로서 탈레반을 유약하다며 비난해왔다. 이들은 

9 월 18 일과 19 일에도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 연쇄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이어 10 월 

3 일 탈레반 대변인 모친의 카불 장례식장, 8 일 북부 쿤두즈의 시아파 사원, 15 일 남부 

칸다하르의 시아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250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테러의 희생자 대부분이 아프간 무슬림 민간인이지만 극단주의자에겐 상관없다. IS 는 이슬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자신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수니파 무슬림이라도 

학살했다. 순수한 이념의 가면 속에 잔혹함의 과시가 중요할 뿐이다.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SNS 는 IS 의 탄생에 훌륭한 도구이기도 했다. 

가상 공간 채팅방을 통해 외국인 전투원이라는 이름으로 IS 에 가입한 전 세계 90 여 나라의 

젊은이들은 인터넷 평등주의를 강조하며 상향식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IS 의 선전홍보전은 주효했으나 지도부의 권위는 약해졌다. 어차피 극단주의 조직 

수뇌부의 목표는 존재감을 과시해 최대한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니 위계질서의 

약화가 큰 상관은 없다. 자살폭탄 테러범이 영웅주의에 빠진 광신도일 뿐일지라도, 조직 

지도부 입장에서 자살테러는 정보 누출이나 구출 작업의 위험이 없는 합리적 전략이다. 

자살폭탄 조끼의 착용만으로 큰 피해와 극적 효과를 가져오고 시한폭탄보다 정교하며 비행기 

납치보다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그런 IS 가 아프간에서 현재 부활하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의 포용 통치 선언과는 달리 하부 

조직원은 곳곳에서 독자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젊은 대원이 IS 로 옮겨갈 

것을 두려워하는 탈레반 지도부는 이러한 일탈을 방관하고 있으며 지도부의 장악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탈레반 지도부는 내홍에도 시달리고 있다.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내부 

초강경 분파 하카니 네트워크가 크게 반발해 협상파 출신이 수장에서 결국 밀려났다. 하카니 

네트워크는 IS 호라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시리아와 

이라크가 IS 의 무대였다면 2021 년 그 장소가 아프간으로 넘어오고 있다. 

 



 

 

* 본 글은 10 월 20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